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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도 내용

□ 정부는 통상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임기제 공무원

형태로 전문가를 외부에서 수혈할 계획이며, 이는 부처내 인력

수급이 한계에 봉착한 결과

□ 금년 들어 외교부 파견 인력이 속속 복귀하여 전문인력 부족이

현실화되었으며, 이러한 인력 부족으로 협상 졸속 우려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

□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외교통상부 당시부터 통상 업무를 담당해

왔으며, ‘13.3월 정부 조직개편 이후 산업부로 전입되어 계속 통상

업무를 담당해 왔음

ㅇ 금번 전문임기제 채용 공고는 최근 일부 전문임기제 공무원 계약

종료에 따라 동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것이며, 통상 전문인력 부족

문제와는 관련 없음

□ 또한, 금년 들어 외교부로 복귀한 인력이 일부 있으나, 대부분의

외교부 파견 공무원은 파견 연장, 산업부 전입 등을 통해 계속 통상

업무를 담당하고 있음

ㅇ 산업부는 통상 전문인력 부족 문제로 협상에 차질이 발생하지

않도록 부내 인력 우선 배치,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

다하고 있음

※ 관련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기획과 최진원 과장(044-203-5740)


